탄 원 서

수신:

발신자:

탄원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7호 
저는 파킨슨증으로 치료 중인 ________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2007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항우울제인 SSRI계통의 약제가 신경과에서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점에 대해 탄원드립니다.
우울증은 파킨슨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자살을 비롯한 심각한 문제를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는 항우울제로는 대표적으로 삼환계 항우울제 (TCA)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가 있습니다. 담당선생님은 SSRI는 TCA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어 노령의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SSRI는 신경과에서는 비급여 처방만 가능하게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쉽게 넘어져 다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환자가 SSRI를 보험급여로 처방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따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정신과 진료비를 또 지불해야 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는 5년 이상 이러한 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규정대로는 신경과에서는 비급여 처방만 가능하여 환자가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디 SSRI를 신경과에서 급여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파킨슨병과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